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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십자, 태반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
공급가격과 병의원 시술가격 차이 커 … 태반제제 관련제품 매출 과다

사람태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약기업 내부 감사자료에서 나

왔다.

녹십자 감사팀은 녹십자의 <태반제제 불법유통 감사결과 보고>에서 사람태반 의약품이 구조적으로 불법 유

통될 소지가 커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하지만, 도매상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불법유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. 

감사보고서는 태반의약품이 고가이면서 휴대보관이 용이하고 다양한 시장 수요가 있으며, 제약기업이 공급

하는 가격과 병의원에서 시술하는 가격에 차이가 커서 불법유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.

또 태반제제 불법유통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<영업부문 정기감사 결과보고서>에서도 “태반제제 관련 제

품의 과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”이라고 밝혀 불법 유통 가능성을 시사했다.

내부감사보고서는 녹십자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요청으로 진행해 작성한 것으로 녹십자는 10월6일 열린 

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내부감사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10월24일 종합감사에서 재요구를 받은 후 최근 상

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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